
늘 염두에 두는 것은 처음으로 부처님께
서 절을 짓기 시작하셨을 때‘마을에서 멀
지도 가깝지도 않고 사람들의 왕래가 편한
곳’에 지으라 했던‘정사(精舍)’의 의미이
다. 누구든 쉽게 찾아오게 하며, 혹시나 사
람을 차별하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법당
문 밖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게 하는 것은
아닌가. 누구나 마음 편하게 부처님을 찾
아뵙고 그 아픔과 고통을 털어놓아 위로받
을 수 있는 병원 법당인가. 과연 지금의 이
곳이 문턱이 낮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
부처님 도량인가. 병원의 지하 구석의 작
은 도량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늘 되묻고
되물어 부처님이‘절’을 지으셨을 당시의
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
다.
하지만 그 날 오후, 법당에 들어오길 사

양하며 법당 문 밖에서 삼배를 하던 그 거
사님의 말씀은 재가불자들에 대한 내 편협
한 시각을 또 한 번 드러내주었다. 부처님
뜻을 완고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내 자신의

또다른 오만함이었다. ‘가난하고 소외되고
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’또는‘깨
달음을 이루는 데는 왕후장상(王侯將相)의
씨가 따로 없다’는 말들 안에서 내 스스로
부처님 도량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재단하
고 있었던것이다.
부처님 찾아뵈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 공

양 올리고 기도하고 싶은 거사님의 마음을
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채, ‘정사’의 사전적
인 뜻만 쫓아가고 있었던 것 같다. 정성을
다하고 싶은 거사님의 그 마음을 모두 헤
아리지도 못한 채, ‘청정한 도량은 차별이
없어야 한다’는 내 마음 속 분별이 쓸데없
는 벽 하나를더 세웠던것이다.
내가 가지고 있던‘청정’과‘정사’에 대

한 나의 분별이 어쩌면 또 다른 차별을 만
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. 마음을 다해서
부처님을 부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
을 내 멋대로 재단했다는 부끄러움은 사실
감당하기 힘들 정도였다. 온몸과 마음으로
부처님을 찾을 때 최선을 다하며‘예의’를

갖추겠다고 말하던 환자분의 마음 하나 알
지 못한 채 부처님 경구에 있다는 이유로
‘청정한 정사’를 만들겠다는 나의 오만함
은 이 법당 안에 또 다른 문턱을 만들고 또
다른 벽을 세운 것은 아닌지부끄러워졌다.
누구나 와서 편하게 기도하며 수행할 수

있는 깨끗한 도량이라는‘정사’의 의미는
맞을 것이다. 하지만‘누구나’와‘편하게’
라는 말로써 또 다른 구별을 만들어서는
안된다. 그 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문턱
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
준거사님이오히려고마운하루였다.

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이 있다. 상인이
물건을 손해보고 판다는 것, 처녀가 시집가
지 않겠다는 것, 그리고 노인이 빨리 세상
을떠나겠다는말이다.  
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건강하

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대 관심
사가 됐다. 지금까지 밝혀진 노화억제법 가
운데 가장 효율적이면서 세계의 노화 학자
들이 입을 모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
방법은 바로‘소식(小食)’이다. 소식은 저
산소증을 개선해 ATP(아데노신 삼인산 :
생체 내에서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
되는 물질) 생성을 유지시키고 세포의 손
상과 사망을 막는다. 그렇게 되면 몸 안에
염증의 발생이 억제되고 활성산소(각종 질
병을 일으키며 노화과정을 촉진하는 물질)
의 생성이 줄어 노화가 억제되는 것으로
알려져있다. 
유병팔 교수(美 텍사스주립대 노화연구

소장)에 의하면 흰쥐에게 먹이를 15%ㆍ
20%ㆍ40%씩 줄여서 먹인 실험에서 40%
줄인 경우에 수명 연장효과가 가장 좋았고
평균 수명이 40%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.
라쓰 박사팀(미국 국립노화연구소)도 원숭

이에게 먹이를 10%ㆍ20%ㆍ30%씩 줄여
먹인 결과 30% 줄인 집단의 수명이 가장
늘었다고한다. 
소식은 옛날부터 건강 장수를 위한 가장

근본적이면서 쉽고 확실한 방법이었다. 왜
냐하면몸이가벼워야(輕身) 노화가억제되
어(耐걛) 수명이 늘어나기(延年) 때문이다.
당나라 때의 명의로서 무려 102세까지 장
수했던 손사막(孫思邈; 581~682)은 식사는
자주 하되 70~80% 정도로 적게 먹으라고
했다. 
특히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목이 마르

면 물을 마시라고 했다. 그가 지은 <천금방
(千갏方)>에는 음식에 절제가 있으면 수명
을 늘릴 수 있고,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
몸에재앙이발생한다고기록돼있다. 
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(蘇東坡;

1037~1101)는‘절음식설(節飮食說)’이라
는 글에서 하루 동안 술 한 잔, 고기 한 조
각만 먹겠다고 하면서 음식을 절제하는 것
이최고의건강법이라고했다. 
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로〈성호사설(星

湖僿說)>의 저자인 이익(굃瀷; 1681~1763)
도 절식을 실천해 장수했다. “식량을 절약

해 많이 먹지 않는 것으로 첫째가는 경륜
(經綸)이자, 양책(겵策)을 삼는다”고 하였
는데, 가난한 살림 탓도 있었겠지만 의학에
도 능통했기에 소식이 질병 예방과 건강 유
지에 좋다는 것을 알았다. 조선의 임금 중
에서 가장 장수했던 영조대왕(1694~1776)
도 소식가였다. 가뭄이 들면 하루 5번 먹던
수라를 3번으로 줄이고 반찬 수도 반으로
줄였다고한다.
순조 때의 문인 이양연 (굃겮淵 ;

1771~1853)은‘적당히 먹으면 편안하고
지나치게 먹으면 편치 않다. 의젓한 너 천

군이여 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[適喫則
安 過喫則否 儼爾天君 無爲口誘]’는 절식
패명(節食牌銘)을 지었다. 젊은이들이 모
여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사람이 이 팻
말을 두드리고 거기 적힌 글을 소리 내어
읽음으로써 과식을 경계하고 적게 먹기를
권했다고한다. 
소식해서 비만하지 않아야 암유전자의

발현이 억제되고 고혈압, 당뇨병 같은‘생
활습관병’에 걸리지 않아 장수할 수 있으
며, 가정과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
는다. 일본의 대표적인 노화학자로서 현역
심장내과 의사인 히노하라(101세) 박사도
“오래 살려면 하루 섭취 칼로리를 현재의
3분의 2수준으로 줄여야 한다”는 소식가이
다. 그런데 무조건 적게 먹으라는 것은 아
니다. 노동이나 운동
으로 육체활동을 많
이 하는 경우에는
당연히 조금 더 먹
어도 괜찮다. 에너지
소비량이 그만큼 많
기때문이다.

지홍 스님의 한평생 산다는 것은

‘청정한 정사’도 나의 오만함인 것을

수행과삶

‘파홈’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있었
다. 그는 겨우 소작인에 불과한데, 좀 더
넓은 땅을 구입해 대농장을 거느려 보고
싶었다. 그는 땅값의 반을 겨우 마련한
뒤, 지주에게 나머지는 2년 후에 갚기로
하고 땅의 소유주가 됐다. 이전의 지주들
이 소작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것처럼
파홈도 소작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수
확량을 늘렸다. 이 무렵, 누군가로부터
“어느 곳에 가면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
있다”는 말을 듣고, 파홈은 원래 갖고 있
던 땅을 모두 팔아 그곳으로 이주해 더
많은 땅을 소유했다. 그는 어느 나그네로
부터“바슈키르 지방에 가면 더 많은 땅
을 소유할 수 있다”는 말을 듣고 다시 그
곳으로옮겨갔다. 
그런데 바슈카르 지방의 규칙은‘출발

지점에서 시작해 하루를 걸어 해질녘까
지 원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하루를
걸어 다닌 땅이 모두 그 사람의 것’이었
다. 파홈은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
위해 계속 걷고 걸었다. ‘조금만 더
더….’하다가 해질녘이 돼 출발점으로

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가버렸다. 그
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고, 출발지점
을 향해 뛰고 또 뛰어 겨우 도착했다. 도
착하자마자파홈은심장마비로사망했다.
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의 시체 하나 들어
갈 6척구덩이땅의주인이된셈이다. 
이 이야기는 필자의 가슴 언저리에 오

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로 톨스토
이 단편소설 중 하나이다. 톨스토이의 작
품 속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와 탐욕
이적나라하게묘사돼있다.
굳이 필요치는 않지만 몇 곳 강의 때문

에 자동차가 긴히 필요했다. 굳이 차를
사야할까를 망설이던 차, 2년 전 어떤 인
연이 되어 차를 구입했다. 그런데 어제
저녁, 주차도중 운전석 앞바퀴 차체에 흠
이 생겼다. 스스로‘그럴 수도 있지’라고
위안하면서도 오늘 하루는 불쑥 불쑥 자
신에게화가 났다. 
<숫타니파타>에“자식이 있으면 자식

때문에 근심이 생기고, 소가 있으면 소
때문에 걱정할 일이 생긴다. 집착 때문에
근심ㆍ걱정이 생겨난다”고 했으니 인간
은 갖고 있는 만큼 그것으로 고(苦)가 따

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. 적은 것에 만
족하고 부족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
욕심 부린 만큼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
는 법이다.
욕심으로 따르는 고뇌에 대해 수용할

줄 알아야 하건만 욕심은 채워야 하고,
손해는 보지 않으려는 나의 이기심에 환
멸이 나려고 한다. 차는 수리해도 몇 푼
들지 않지만 차체의 손상을 그대로 두기
로 했다. 내 자신에게 욕심의 대가만큼
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경각
시키기위해서다. 
동물은 배고플 때 약자를 잡아먹고, 배

가 부르면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. 또 상
대가 먼저 태클을 걸지 않으면 상대를 위
협하지 않는다.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
진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간다고 하니,
인간의 탐욕심은 에펠탑(Tour Eiffel)을
세우고도남을듯하다.
이형기의 시‘낙화(落花)’에“가야 할

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
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”라는 구절
이 있다. 내려놓아야 할 때, 내려놓을 줄
알아야 하고,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알아
야 아름다운 법이건만 결국 추한 뒷모습
을 보이고야 그 자리를 내어 놓는다. ‘중
벼슬은닭벼슬보다못하다’는 절집 속담
이 있는데, 승려들도 이 명예욕 때문에
수행길이순탄치못한 경우가허다하다. 
중생은 욕심과 욕망의 갈구로 인해 청

정한 불성(자아)을 병들게 하고 있다. 사
자는 밖의 적보다도 제 몸에서 생긴 벌레
에 의해 죽어가고, 쇠 스스로에서 생긴
녹이 쇠를 갉아 먹듯이 자신의 부질없는
헛된 욕망으로 청정한 본성을 갉아 먹어
서는 안된다. 
예전에는 조주 스님의 방하착(放下着,

모든 것을 내려놓으라)을 이분법적인 관
념이나 편견, 사견을 내려놓는 것으로 보
았다. 그러나 근래, 방하착이 단순히 그런
의미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. 끊임없이
솟아나는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고, 그
헐떡거리는 그릇된 자아를 여실히 관찰
해야 하는 것이었다. 
분명한 것은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중

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부터 여실
하게 보고, 욕망으로 생기는 결과인 인과
법을 분명히 알아
야 한다는 것이다.
바로 자신의 욕망
부터 내려놓아야
수행의 초석을 이
룰 수 있기 때문이
다. 

내려놓고 쉬어가자

정운스님(조계종교수아사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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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래 살려면 적게 먹어라
집착때문에근심·걱정늘어

욕심에따르는고뇌수용해야

내려놓아야할때, 내려놓아야

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

병원법당을찾은환자들이부처님께올릴연등을만드는모습

(사)생활불교조계종에서는

부처님의 혜명을 바르게

이어갈종도분들을모십니다

(사 )생활불교조계종

총본산 :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
태화산 약사사

전 화 : 041)841-9339
010-5453-7285

종 도 모 집

사 무 총 장 우 경 유영준
기 획 실 장 법왕자 이해수
운영위원장 구 당 김해섭
재 무 국 장 명 운 정경자
감 찰 원 장 도 선 이중환
포 교 실 장 충현사 곽미숙
상벌위원장 법 륜 임재승
기 획 국 장 김종혁

총무원장 법 일 다 정

사찰화재보험

전문가와 상담하세요

사사찰찰화화재재보보험험
서일석(圓明) 합장

010-7344-1881
서울 중구 초동 21-9 
동부화재빌딩 1704

↽가입시 필요자료

·사찰등록증
·각 전각의 건축(증,개축)년도 면적

보험사현장실사후보험가입함

※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.

불사 호소문
위 사찰은 창건이후 70여년 동안 부처님 도량으로
스님들의 수행처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 오던 중
주변 지주들과의 마찰로 인하여 진입로가 폐쇄되었
습니다. 스님도 신도도 모두 떠나버린 벽선암을 다시
부처님 도량으로서 우뚝 세우고자 소승 원행이 뜻을
세우고 천만 불자님들의 불사를 청합니다.  
뜻이 있으신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.

▣ 기존 진입로에
지주들이 설치한
건물 (현재진입로
사용 못함)

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652번지 벽선암

불사내용 : 진입로, 화장실 등
불사금은 금액에 관계없음.
(불사에 동참하신 분께는 백일기도를 해 드립니다)

불사의 선근공덕으로 불국토를 이룹시다.
불사하며 함께하실 보살님 연락 주십시오.

원행 합장 드립니다.

H.P : 010-2429-1514 (전화 052-294-1514)
농협 302-0295-8486-11 예금주:정충금


